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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헝가리 노조 공식인정
현지인 사고방식․전통 숙지해야 … 2009년 타이어 생산량 3만개

서승화 한국타이어 사장은 2007년 헝가리 법인에서 벌어진 현지 직원들과의 노사갈등에 대해 경영진들의 잘

못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승화 사장은 최근 헝가리 일간 넵서버첵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헝가리 사람들의 정서는 매우 달라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웠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문제가 불거진 뒤 헝가리 법인의 경영진에게 헝가리인들을 이해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경영인은 현

지 문화를 배우고 현지인들의 사고방식과 전통을 의무적으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화 사장은 한국인들은 한때 매우 가난했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했다면서 한국에서 

직장은 가족과 같은 개념이며, 때로는 자신의 가정보다 더 우선시될 때도 있다고 한국의 기업문화를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의 민주적 가치는 기업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시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차이를 받아들

여야 한다고 말했다.

헝가리 법인의 향후 생산량 증대와 경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하루 1만5000개에 달하는 타이어 생산량을 

2009년에는 2배로 늘릴 것이며, 공장 옆에 500명의 현지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건설할 것이라고 밝

혔다.

또 한국타이어가 헝가리에 공장을 세운 것은 단순히 낮은 임금 때문만은 아니며, 물류에 적합한 지리적 이

점과 숙련된 노동력 등이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2006년 7월 부다페스트에서 남쪽으로 60㎞ 떨어진 두나우이바로에서 공장 착공식을 개최하고 2007년 6월부

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 한국타이어 헝가리 법인은 현지 직원들이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원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최근 들어서야 노조를 공식 인정했다.

한국타이어는 연간 200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현지 근로자 잔업시간 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장기 파견근로자

를 불법 고용하는 등 현지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차례에 걸쳐 2400만포린트의 벌금을 받고 진출 당

시 약속받았던 고용관련 보조금 지급을 취소당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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